
 
 

 

JARA , 회장에 다카하

시 사토시 씨 

(다카하시 상회),  

도몬 씨는 명예회장으로 

 

자동차 재활용 부품 유통의 JARA는, 다카하시 

상회 (홋카이도 구시로시 (髙橋商会（北海道釧

路市))의 다카하시 사토시 사장이 신임 회장으

로 취임한다고 발표하였다. 도몬 고로(土門五

郎)회장은 명예 회장으로 물러 난다. 기타지마 

소쇼(北島宗尚)사장은 유임한다. 임원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여, 경영 환경이 어려움이 가중되

는 자동차 재활용 업계에서 생존을 도모한다. 

10 일에 개최한 동사의 주주 총회에서 정식으

로 결정했다. 동 회사는 2014 년 4 월에 구 SPN

과 구 에코라인이 합병하여 탄생. 재활용 부품 

유통 네트워크로는 최다인 190 개사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다카하시 씨를 신임 회장

으로 맞이하여, 사용 후 자동차의 감소와 스크

랩 가격의 침체 등으로 시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자동차 재활용 부품 업계에서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한다. 새로운 임원 체제는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회장＝다카하시 사토시(髙橋敏)▽대

표이사사장＝기타지마 소쇼(北島宗尚) ▽전무이

사＝ 모리야 다카유키 (守屋隆之) ▽동＝이마이 

데츠야(今井鐵也) ▽상무이사＝다부치 요이치(田

淵洋一) ▽이사＝구리하라 히로유키(栗原裕之) ▽

동＝곤도 히데키(近藤秀樹)(도요타통상(豊田通

商)) ▽동＝이와세 마사미(岩瀬正美)(도요타통상

(豊田通商)) ▽동＝야츠즈카 다다시(八束正) ▽동

＝히다 고이치(飛田剛一) ▽감사＝스즈키 사토시

(鈴木敏)(도요타통상(豊田通商)） ▽동＝도몬 유

키요시 (土門志吉) 

  일간 자동차신문 3월 24일 

 

 

JARA 그룹 재활용 부품 

유통액 당기 20 % 증가한 

국내 확대에 
 

JARA 그룹 (이마이 유지(今井雄治）회장)는 

당기의 기본 방침으로 그룹 내 자동차 재활용 

부품 유통액을 전년 대비 20 %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서의 부품 판매를 확대. 인

재 육성과 회원 간 연계에 있어서도 충실히 대

처함으로 그룹 전체의 조직력을 높이고 목표 달

성으로 이어간다. 

동 그룹은 신년도의 슬로건으로 '적소위대

(積小為大)'를 설정했다. 이마이 회장은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하나씩 쌓아 올려, 큰 것을 이

루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동 그룹은 조직 내에서의 재활용 부품 

유통액의 누적과 더불어 조직력 강화도 기본 방

침으로 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룹 회원 상호

간의 공동 연수 등을 통해, 인재 육성과 회원 

간 교류 활성화로 이어간다. 그룹 회원 수의 추

가 확장도 목표로 할 방침이다. 

매출 확대와 조직력 강화를 위해 각부 단위

의 대처도 확충한다. 블록부에서는 부품 유통액

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에 대한 스터디 그룹

을, 품질 관리부에서는 외부 고장 진단기 (스캔  

<프로필> 

다카하시 사토시 다카하시 

상회 대표이사 사장, NPO법인 

전일본 자동차리사이클사업연

합 부이사장. 1947 년 3 월 2 

일생, 69 세 



도구)의 활용을 테마로 둔 스터디를 각각 개최

하여 부품의 생산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신기술

에 대한 정보의 공유・침투를 생각하여로 자동

차 메이커와의 연계도 모색한다.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교육 메뉴로 회사 배경 및 직무 별에 의

한 인재 육성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총회를 도내에서 개최, 품질 우수 공장 표창 

JARA 그룹은 최근 '제 2 회 JARA 그룹 총회'를 

도쿄 도내에서 개최했다. 전년도의 활동보고와 

결산, 신년도의 활동 계획 및 예산 의안을 심의

하고 만장일치로 원안을 승인했다. 

지역 블록의 담당자에 의한 신년도의 기본 방

침과 활동 계획 발표도 실시. 각 블록은 ‘부품 

유통 금액을 전년도 대비 20 % 증가’라는 목표

를 향해서, 그에 대한 노력을 하나가 되어 진행

시켜 나간다. 

클레임 율이 낮은 그룹 회원을 표창하는 ‘품

질 우수 공장’표창을 이번에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제 1 위를 차지한 가네시로 

산업(金城産業, 가네시로 마사노부 사장, 

마츠야마시(松山市)) 등 상위권에 든 회원을 

발표했다.일간 자동차신문 3월 24일  

CO2 삭감 수치（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6년2월 

3,288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

리 시,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

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

LCA（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

여 공동 개발하였다. 

「그린포인트시스템」으로부터 참조 

주일 센다이 피지 공화국 명예 총영사관에서 
피지 사이클론 '윈스턴' 피해자에 대한 성금・지원 물자의 협력 부탁 

이번, 2016 년 2 월 20 일 - 21 일 피지 공화

국 본도인 라우도를 횡단한 피지 사상 최대의 사

이클론 '윈스턴'에 의해 본도와 낙도 지역에 막

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피해 상

황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피해 

상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44 명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50,000 명, 가옥 파괴도 24,000 건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피난소가 960군데 

설치되어, 약 54,000 명이 어쩔 수 없는 피난 생

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지원 활동은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

다만, 여전히 물과 음식, 생활 물자가 부족한 상

황입니다. 현지의 산업과 교육에 미친 피해도 상

당히 클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장기적인 지원

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일 피지공화국대사관에서는, 사이클론 ‘윈

스턴’에 의한 희생자・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금

과 지원 물자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번, 주일 센다이 피지공화국 명예총영사관은, 대

사관과 연계하여 지원 활동에 협력해 나갈 생각

입니다. 이에 대해, 동북 지역의 여러분께 지원

과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모여진 성금은, 피지대사관을 통해, 피지공화

국 정부 사이클론피해지원기금에 송급됩니다. 물

자에 대해서도 피지 대사관을 통해 현지에 발송

됩니다. 성금과 지원 물자는 피해자 지원 및 재

해 복구에 충당하겠습니다. 

재해 성금・지원 물자의 모집 결과에 대해서

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지가 하루라도 빠른 복구・부흥을 위해, 한 

분이라도 많은 분들의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

리는 바입니다. 

◆ 성금・지원 물자 협력의 신청에 대해 ◆ 

협력해 주실 때에는 별지의 신청서에 기입하신 

후 주일 센다이 피지 공화국 명예 총영사관 앞으

로 FAX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FAX 수신 

후, 접수되었음을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 후, 입

금을 부탁드립니다. 지원 물자의 배송 등에 대해

서도 더불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재, 특히 필요한 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 주택, 식량, 물, 건강・위생에 관한 것, 

임시 대피 등을 위한 천막・ 타프(방수 코팅된 

나일론 방수포), 유아용 분유, 생리 용품 

계좌번호： １３８２５６４ 보통 

계좌명의： FET Cyclone Appeal  

           Relief Fund 

은행：미즈호은행 

지점명：가미야쵸지점 



주일 센다이 피지공화국 명예총영사관 앞                                                     

                                                    FAX: 022-353-6786 
 

                ※문의처 전화（영어/일본어 대응）:  022-353-6785 

 

재해 성금 

협력 금액                            엔 

제공해 주실 지원 물자 

내용, 수량, 사이즈, 포장된 상품의 형태 등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함 회사명 

소속 직무 

TEL FAX 

Email 





 


